❂ 런던 필하모닉의 어제와 오늘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이른바 '5대 메이저 오케스트라'가 포진하고 있다. 런던 심포니, 런던 필하모닉, BBC 심포니, 필하모니아, 로열 필하모닉 등이 그 면면이다. 이 가운데 런던 필하모닉은 런던 심포니와 더불어 런던 악단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진다. 그만큼 런던 필하모닉은 런던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에 걸맞은 전통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런던 필하모닉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들의 내한공연에 즈음하여 그 역사와 현재를 점검해볼 기회를 마련했다. 
괴짜 지휘자의 열정
런던 필하모닉의 역사는 한 괴짜 지휘자의 못 말리는 열정에서 시작되었다. 그 지휘자의 이름은 토머스 비첨(Thomas Beecham). 근대 영국 교향악단의 역사를 거론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1879년 제약회사 재벌 집안에서 태어난 비첨은 아버지의 반대로 정식 음악교육은 받지 못 했으나, 음악을 향한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의 독학으로 음악공부에 매진하여 결국 세계적인 지휘자로 이름을 날렸다. 

비첨은 무엇보다 사재를 털어 각종 대규모 음악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서른 살 때 자신의 이름을 딴 교향악단을 설립했고, 코벤트 가든을 위시한 런던 유수의 극장들에서 오페라 시즌을 열었으며,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두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과 로열 필하모닉을 창단했다. 그는 한 때 음악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가산을 탕진하기도 했으나, 그가 영국 음악계에 남긴 족적은 실로 거대한 것이었다. 

런던 필하모닉은 그 토머스 비첨에 의해서 1932년에 창단되었다. 그 해 10월 7일에 퀸즈 홀(Queen's Hall)에서 창단 연주회를 가졌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까지 비첨, 맬컴 서전트(Malcolm Sargent) 등의 지휘 아래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창단 당시 비첨은 폴 비어드, 조지 스트래턴(바이올린), 앤소니 피니(첼로), 제럴드 잭슨(플루트), 레온 구센스(오보에), 레지널드 켈(클라리넷), 기디온 홀부르크(바순), 마리 구센스(하프) 등의 명연주자들을 주축으로 악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연주수준은 런던의 다른 오케스트라들에게 커다란 위협과 자극으로 다가갔다. 한편 악단의 초기 역사에서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로는, 당시 10대였던 불세출의 명 바이올리니스트 예후디 메뉴인과의 잦은 협연, 비첨의 인솔 아래 독일로 연주여행을 떠나 히틀러 앞에서 가졌던 공연 등을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악단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 주었다. 1939년에는 개전과 함께 악단의 스폰서가 재정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1940년에는 비첨이 영국을 떠났으며, 1941년에는 퀸즈 홀이 공습을 받아 파괴되면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악기들도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좌절은 없었다. 재정 지원이 끊겼을 땐 신속히 단원 자치 체제로 전환하여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갔고, 악기들이 유실되었을 땐 BBC 방송의 호소에 따른 시민들의 대대적인 원조에 힘입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종전과 함께 비첨이 복귀했다. 창립자와 악단의 재결합은 적어도 음악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고, 18개월 동안의 밀월기간이 이어졌다. 하지만 전쟁 동안 운영 시스템이 바뀐 악단은 더 이상 비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악단은 비첨과 '봉급제' 음악감독 계약을 맺으려 했고, 비첨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결국 비첨은 또 한 번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며 악단을 떠났고, 단원들은 한 동안 상임 지휘자 없이 시즌을 꾸려가야 했다. 

홀로서기에 나서다
비첨은 떠났지만 런던 필하모닉의 단원들은 위축되지 않고 더욱 의욕적인 행보로 나아갔다. 상임 공백기에는 브루노 발터, 빌헬름 푸르트뱅글러, 빅토르 데 사바타, 세르주 첼리비다케 등 명망 높은 거장들을 객원 지휘자로 초빙하여 악단의 위상을 드높였고, 1947년에는 네덜란드의 명지휘자 에두아르드 반 베이눔(Eduard van Beinum)을 상임 지휘자로 영입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반 베이눔을 필두로 프랑스의 명지휘자 장 마르티농(Jean Martinon)을 비롯한 객원 지휘자들이 악단을 이끌었던 1949/50 시즌 동안 런던 필하모닉은 무려 248회의 콘서트를 소화했는데, 이는 런던 심포니의 103회, 필하모니아와 로열 필하모닉의 32회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반 베이눔이 건강상의 이유로 1950년에 물러나자, 악단은 얼마 전 BBC 심포니에서 은퇴한 아드리안 볼트(Sir Adrian Boult)를 영입했다. 20세기 중반 영국의 대표적인 지휘자 중 한 사람인 볼트는 비첨이 떠난 이후 재정비가 필요했던 악단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그의 활약상은 데카(Decca), 에베레스트(Everest), EMI 등지에 남겨놓은 엘가, 본 윌리엄스, 홀스트 등의 레코딩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다. 볼트는 1956년에 영국 악단 최초의 소련 공연을 지휘했고, 이듬해 상임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악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1965년에는 악단의 회장으로 추대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악단은 아슬아슬한 위기의 다리를 건너야 했다. 1952년에는 볼트를 영입했던 경영 책임자 토머스 러셀을 정치이념 문제로 해임해야 했고, 1950년대 후반에는 재정적인 곤란에 시달렸다. 1958년에 볼트의 후임으로 지명도가 다소 떨어지는 독일계 미국인 윌리엄 스타인버그(William Steinberg)를 영입한 것도 그에 따른 고육지책이었으리라. 하지만 스타인버그의 부임은 결과적으로 악단의 경력에 득이 되었다. 스타인버그는 무엇보다 '오케스트라 트레이너'로서 출중한 능력을 보유한 인물이었고, 그의 통솔 아래 악단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앙상블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1962년에 악단은 인도, 호주 및 극동 지역으로 연주여행을 떠났고, 당시 맬컴 서전트와 더불어 지휘를 맡았던 존 프리처드(John Pritchard)를 새로운 상임 지휘자로 맞아들였다. 전후 영국에서 '모차르트 오페라의 명수'로 이름을 떨쳤던 프리처드는 당시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의 음악감독을 겸하고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런던 필하모닉은 1964년부터 로열 필하모닉을 대신하여 글라인드본의 상주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게 되었다. 

하이팅크와 새로운 전성기
1967년, 악단은 다시 한 번 네덜란드 출신 지휘자를 상임 자리에 앉혔다. 베르나르드 하이팅크(Bernard Haitink)! 그는 선배인 반 베이눔처럼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의 지휘자를 겸했는데, 특유의 성실성으로 1인 2역을 성공리에 수행하며 악단을 새로운 전성기로 이끌었다. 악단은 비첨 시대 이후 오랜만에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로열 페스티벌 홀의 관객수도 런던의 오케스트라들 중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하이팅크의 가장 큰 공로는 악단 운영에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준 것이었다. 그는 1979년까지, 장장 12시즌 동안 자리를 지키며 비첨 이후 오랜만에 '장기 집권 시대'를 열었고, 그 덕분에 악단은 다양한 기획과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데니 케이, 듀크 엘링턴 등 비(非) 클래식 아티스트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1970년대에 악단은 서방 악단 최초로 중국에서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 서유럽, 소련 등지로 연주여행을 다녔고, 에리히 라인스도르프,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게오르그 숄티(Georg Solti) 등 기라성 같은 거장들과 작업했다. 이 가운데 숄티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상임을 맡아 악단을 보다 강력한 비르투오소 오케스트라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숄티의 뒤를 이은 인물은 독일의 명장 클라우스 텐슈테트(Klaus Tennstedt)였다. 비범한 정열과 직관의 소유자였던 텐슈테트는 7시즌 동안 재임하며 특히 말러 연주로 맹위를 떨쳤으나, 안타깝게도 한창 절정기를 구가하던 시점에 후두암 판정을 받아 지휘봉을 놓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가 런던 필하모닉과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던 말러 교향곡 전집(EMI)과 몇 종의 라이브 레코딩들은 지금까지도 말러 애호가들 사이에서 필청의 명반으로 회자되고 있다. 

1990년, 악단은 당시 나이 서른이 채 안 된 오스트리아의 신예, 프란츠 벨저-뫼스트(Franz Welser-Möst)를 텐슈테트의 후임으로 낙점했다. 런던 필하모닉을 통해서 메이저 오케스트라 무대에 데뷔한 바 있는 벨져-뫼스트는 명민한 곡 해석과 세련된 연주 스타일로 악단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켰고, 특히 참신한 브루크너 해석으로 호평을 받았다. 1996년에 런던 필하모닉에서 물러난 그는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의 음악감독을 거쳐 현재 미국 클리블랜드 관현악단의 음악감독으로 있으며, 2010년부터는 빈 국립 오페라의 음악감독으로 부임할 예정이다. 

벨져-뫼스트가 떠난 후 한 동안 객원 지휘 체제로 운영되던 런던 필하모닉은 2000년 들어 구동독 출신의 거장 쿠르트 마주어(Kurt Masur)를 상임으로 모시면서 다시금 안정화를 꾀했다. 마주어는 7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 2007년 가을에 러시아 출신의 젊은 지휘자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Vladimir Jurowski)에게 지휘봉을 넘겼다. 

런던 필하모닉의 현재
모두에 언급했듯이, 오늘날 런던 필하모닉은 런던 심포니와 더불어 런던을 대표하는 악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물론 '5대 메이저 오케스트라'에 속하는 다른 세 악단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BBC 심포니는 방송국 소속 악단의 특성상 그 활동 영역을 다른 악단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르고, 필하모니아나 로열 필하모닉은 최근 들어 연주력이 저하되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따라서 악단의 기량으로 보나, 국제적인 지명도로 보나, 세 악단은 도시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있는 두 악단에 다소 못 미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 런던 필하모닉의 라이벌은 런던 심포니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굳이 두 악단을 비교하자면, 역사는 런던 심포니가 30년 정도 더 길지만, 실력 면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전반적인 앙상블의 충실도와 안정감의 면에서는 런던 심포니가 낫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런던 필하모닉의 다채로운 사운드와 다이내믹한 기동성을 더 높이 사는 쪽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작곡가나 작품에 따라 런던 필하모닉이 우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단 런던 필하모닉은 '런던에서 가장 훌륭한 브람스 악단'으로 불리고 있으며, 텐슈테트 이래로 쌓아온 말러 연주의 권위도 지나칠 수 없다. 또 최근에는 신임 지휘자인 유로프스키의 영향으로 러시아 레퍼토리에 대한 반응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 잠시 런던 필하모닉의 홈그라운드인 '로열 페스티벌 홀(Royal Festival Hall)'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템즈강변에 위치한 사우스뱅크 센터(Southbank Centre) 내부에 있는 이 거대한(2900석) 공연장은 그 크기 탓에 풍부한 소리를 들려주지는 못하지만, 런던 심포니가 사용하고 있는 바비칸 센터에 비하면 음향상태가 한결 나은 편이다. 공연장의 음향상태가 악단의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상기할 때, 런던 필하모닉은 런던 심포니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여름 시즌 동안에 런던 필하모닉은 런던 남쪽의 동 서섹스 지방에서 열리는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Glyndebourne Opera Festival)'의 메인 오케스트라로 활약하고 있다. 이 역시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이미지가 강한 런던 심포니와 대비되는 면모라 하겠다. 또한 런던 필하모닉은 '전속 작곡가 제도'를 운영하며, 영국의 현대작곡가 마크 앤소니 터니지(Mark-Anthony Turnage)를 그 자리에 임명해 놓고 있다. 

런던 필하모닉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역대 상임 지휘자 계보의 이면에 모종의 패턴이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 패턴이란, 노련한 중견 지휘자에 의한 '안정과 숙성의 시기'와 패기 넘치는 신진 지휘자에 의한 '활력과 도전의 시기'의 교대이다. 특히 텐슈테트, 벨저-뫼스트, 마주어, 유로프스키로 이어져온 최근의 흐름에서 그러한 사실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런던 필하모닉은 '활력과 도전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런 면모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해야겠는데, 상임 지휘자인 유로프스키가 아직 30대 후반인데다, 다음 시즌부터 수석 객원 지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될 캐나다 출신의 야닉 네제-세갱(Yannick Nézet-Séguin)도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기 때문이다. 이들 '젊은 피'가 런던 필하모닉을 과연 어떤 모양새로 변화시켜 놓을지 궁금한데, 이번 내한공연이 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글 : 황장원(음악 칼럼니스트)
